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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제일 새 출발 

특별새벽기도회 넷째 날

오늘의 말씀 ( 누가복음 9:57-62 )

57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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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를 따르라 -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당신의 미래는 어떨까? 한마디로 우리

는 모른다. 알 수 없다. 알아서도 안된다. 미래에 대해 안다면 우리는 극도의 

충격이나 공포에(혹은 둘 다에) 사로잡혀 매사에 지혜롭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최선의 유익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정작 겪기도 전에 충격에 휩싸일 것은 

뻔한 일이다. 

 서른 살 때만 해도, 나는 네 자녀를 두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나 마흔에 들

어설 때는, 4남매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마흔 살 때만 해도 나는 아내를 

잃고 자식들을 혼자 힘으로 기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나, 쉰을 앞둔 지금 

나는 아내를 사별한 자로서 배우자의 도움 없이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감히 미래를 알고 싶은 모험심이 내게 있을까? 앞날이 어떻게 될

지 정말 알고 싶을까? 그것을 안다고 과연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다른 사

람들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로 만일 우리의 미래가 힘겹고 고달프며 고난으로 

점철될 것임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몸을 사리며 그 끔찍한 실체를 불안스레 

기다릴 것이다. 손써볼 힘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말이다. 동시에 우리는 고난

이 가져다줄 지혜와 성품도 놓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우리의 미

래가 탄탄대로일 것임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나태하고 안일해질 것이다. 우리 

몫으로 주어질 미래의 낙을 누릴 능력만 잃고 마는 꼴이다.

- 제럴드 싯처, “하나님의 뜻” -

A.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이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오늘 소소하게 보이나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의 작은 성취를 행복하게 여기며 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저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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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오늘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B. 큰 꿈과 비전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이라는 시간에서의 동행으로 하여금 내일의 꿈과 

비전을 위한 발걸음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관하심에 대해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다.

C. 미래에 대해 가끔씩 힌트를 주시며 보여주실 때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사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대처할 만큼의 이해력이 나에게 없더라는 것이다. 

D. 그런데 그렇게 보여 주신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다. 

그것은, ‘아, 그래서 그 때 그걸 보여 주셨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아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사모하며 매어 달리게 되는 것이다.

E. 하나님께서는 보여 주고 싶어 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가장 적절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신다.

1.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불편한 상태

 A. “자기 욕구적 관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

57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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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돌봐야할 자기 삶이 우선으로 여겨진다.

2. 우리의 염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A.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나의 삶을 위한 “생명, 길, 진리”되신다.

 B. 나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보살펴진다.

 C.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D. “만약 따른다면, 이것은?, 저것은?”

 E.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에 의해 밀려나게 된다.

3. 먼저 해결되어져할 것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A.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B. 어느 정도 가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안해한다.

 C. 그 불안을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이 허비, 낭비된다.

 D. 모든 것을 고려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E. 해결되어져야할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된다.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     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         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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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 제럴드 싯처, “하나님의 뜻” -

4. 적 용 

  (구체적일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의 수준은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   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     면 구원하리라

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     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      라  (누가복음 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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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도문 (결단과 다짐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기도문을 써 보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